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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 )오전 9시 30
분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예약 주문/상담가능) 

오 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아세아 여행사 
 
 

미쉘 박  
 
 

404-819-9227 
 

(카톡, 덱스트) 
michellehpark@hotmail.co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org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입당: 451    봉헌: 342, 215    성체: 503, 183    파견: 234
          

  예레미야 31,7-9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히브리서 5,1-6

  ◎ 알렐루야.

              ○ 

◎ 알렐루야.  
 

 마르코 10,46ㄴ-52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

 이리이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코 10,46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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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노동헌장(Rerum Novarum) 반포 

 

← 교황 레오 13세 
 

   교황 비오 11세의 「사십주년」과 함께 가톨릭 사회 회칙의 초석을 놓

은 문헌이 바로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이다. 

문헌의 첫 머리를 따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이라고 불린 이 회칙

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발전에 있어서 자유 방임적인 자본주의와 집단

주의적 사회주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함께 지적하면서 복음적 시각에 

바탕을 둔 대안을 모색한 혁명적인 문헌이다.  

특히 「노동헌장」이 제시한 사회적 전망의 예언자적인 면모는 오늘날에 와서 더욱 분명

해졌다. 자본주의 체제들은 이미 지난 세기 초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

하면서 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체제들은 최근에 와서 자신들이 

반대했던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경제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의 통제를 축소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각각 비난하던 「노동헌장」의 노

선에 양쪽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헌이야말로 사

회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의 자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가톨릭적 해결이 처음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업화가 촉진되면서 도시에서는 이른바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자본

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상은 중세적 경제 질서가 지배적이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

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많은 사회 문제,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가 축적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격화됐다. 노동자 문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사태」에 속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 그 원인을 규

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했다. 특별히 노동

자들의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했다. 

한편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와중에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무신론, 계급투쟁

을 통한 혁명을 내세우는 사회주의가 유럽을 휩쓸었다. 이러한 풍조는 가톨릭 교회에 근

본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주장들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가운데,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

침들에 충실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야기하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시도들은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 반포에 이르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회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관심은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였다. 레오 13세는 무엇보다

도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 비참한 처지가 소수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 독점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문헌은 자유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신봉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나 입법, 노동조합을 반대한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도

를 반대하고 재산의 국유화와 국가의 권력 독점을 주장한 사회주의를 모두 반대했다. 

문헌은 나아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더욱 강력한 개입과 입법, 그리고 

노동조합의 육성과 보호를 내세웠다. 또한 노동자와 자본가가 형제적 사랑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급간의 적대감이 자연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황 레오 13세는 오류라

고 지적했다.                                                                                                 → 

병 중에 계신 분들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선교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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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

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지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 

  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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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할당액: $54,100        

금주 납부액: $102    누계 납부액: $57,998      달성율: 107.2%        

2018 AA 기금 금주 납부자 (총 3명) 

이상엽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2호실에

서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매 주일 친교실에서 예수회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교우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1월 10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성 

김대건 성당에서 모든 신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1일 피

정이 있습니다. 주일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4일(다음 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납니다.    미사 시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일) 오후 12

시 30분부터 108호실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1일(일) 오후 12

시 30분부터 1층 유아방에

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1일(일) 오후 12

시 30분부터 110호실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1일(일) 오후 12

시 30분부터 대건 도서실

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

다.  

매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서 본당 40주년 기념집 구입

(1권당 $10) 신청을 받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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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마르코 10,46-52>         배영길 베드로 신부   

                                                 

 

         

                        

                    

  

  

오래 전, 세례는 받았지만 그저 주

일 미사를 거르지 않고 성당에 다니기

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않고 제 안에는 점점 허전함과 

무엇인지 대상도 알 수 없는 것에 대

한 그리움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 저의 이 뜨

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

께 하는 열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하고 외치고 있는 저의 모

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복

음에서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소리치

며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처럼. 저도 주님께 그렇게 절실하게 

외쳤기에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의 심

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절규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신

기하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느님

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이끌어 주셨

습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가슴에 와 닿

기 시작하고, 소설책 읽듯 하던 성경 

안의 말씀은 모두가 저를 향한 말씀처

럼 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예수님이 제

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아픈 이들을 치

유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모습, 소외된 이들을 당신 가까이 부

르시는 모습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처음 참가 했던 침묵 피정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눈이 크게 열

려, 그때부터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소중한 체험

은 저의 가려졌던 눈이 뜨여서 세상을 

다시 보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위안과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

리는 참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며 보게 해 달라고 한 것

도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고 싶어

서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

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

수님께 큰 소리로  눈을 뜨게 해 달라

고 외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

하며, 그 안에 담긴 갈망을 아시는 주

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주시리라 믿습

니다.      

성찰 

오늘 나 자신이 보고 싶어 하고 듣

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르침/복음 묵상 

오늘 복음 

산책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

오. <마르코 10,51>

→  부자인 자본가와 가난한 노동자는 모두 함께 교회의 자녀이며 인간으로서의 똑같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 교회는 복

음의 가르침에 따라 노동 분규를 종식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또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개입해야 하며 특히 

가난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문헌은 강조했다. 문헌은 이처럼 제도적인 개

선의 제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마음의 개혁을 강조했다.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윤리가 재건돼야 하며 그 핵심은 바

로 사랑이다.  

    노동헌장은 반포 당시에는 노동자 계층이나 사회주의자들, 자본가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일부 반대파

로부터는 반혁명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헌장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서 

뒷걸음질치지 않고 사회 문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가톨릭 

사회교리 분야의 대헌장이라고 할 만하다. 

    교황 비오 11세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헌이 모든 그리스도교적 사회활동의 기초가 되는 대헌장이라고 불렀고, 요한 

23세 교황은 새로운 사회와 경제 질서의 대헌장으로 평가했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이 녀석들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가다 보니 

참 많은 걸 보게 되더이다. 
 

천천히 천천히 

따라 가다 보니. 



 전례 봉사자 

교구 및 본당 소식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1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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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구역 미사  

 전례 담당 구역 

11/7 

(수)  

In Town Atlanta 

도효준(그레고리오)형제님댁 

오후 7시 

404-431-4580 

11/21 

(수)  

Johns Creek-1 

최창희(베르나르도)형제님댁 

오후 8시 

404-821-1114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61 명  

특전 미사                  91명 오전 8시 30분               109명 

오전10시 30분           320명               종교학교 미사                141명 

성물방                $ 141.00 매일미사               $ 710.00 

교무금           $3,915.84 주일 헌금            $ 4,731.00 

고수경 (9~10) 

권진 (10) 

김계환 (10~12) 

김동율 (10) 

김세경 (9) 

김영배 (10) 

김영혜 (10) 

김옥경 (10) 

김유니스 (7~12) 

김윤근 (10) 

김현길 (10) 

김호진 (9) 

박정애 (10) 

박찬규 (10) 

박화자 (9~10) 

배광욱 (10) 

손창욱 (10) 

손칠영 (10) 

신무열 (9~10) 

안금환 (9~10) 

양희영 (10) 

윤기태 (10) 

윤영준 (11) 

이건수 (7) 

이상엽 (9) 

이충자 (10) 

이태훈 (10) 

장영춘 (1~2) 

장춘자 (10) 

정시욱 (11) 

지승남 (10) 

진성수 (11~12) 

천정수 (10) 

최승원 (9~10) 

 

 

【  본당 알림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0/27 (토) 

오후 7:00  
김주환 

이봉근 

송보경 

소현교 

전지우 

10/28 (일) 

오전 8:30 
서정원 

전홍 

최인경 

김다혜 

장재은 

10/28 (일) 

오전 10:30 
김영보 

서재욱 

서해경 

박진효      송한솔 

김태훈   성리디아 

10/28 (일) 

오후 12:15  
Jenny Choi 

신준완 

최미나 

11/3 (토) 

오후 7:00  
고승찬 

이익준 

곽예원 

신준호 

박시현 

11/4 (일) 

오전 8:30 
강창미 

고근배 

고숙영 

권혜민 

이하윤 

11/4 (일) 

오전 10:30 
이진화 

최인영 

남송은 

장재혁      전지연 

조영훈      안상우 

11/4 (일) 

오후 12:15  
Dustin Lim 

박경흠 

박채효 

10/28  (일) 연중 제30주일 Marietta 나눔 

11/4    (일) 연중 제31주일 Marietta 사랑 

11/11  (일) 연중 제32주일 Marietta 자비 

11/18 (일) 연중 제33주일 McCumming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0월       28일 In Town Atlanta CLC 

11월         4일 복사단 PTA 성령기도회 

11월       11일 성령기도회 M.E 

11월       18일 Dunwoody 꾸리아 

교구 및 본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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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야외 합동 위령 미사 

  일시: 11월 3일 (토), 오전 11시 

  장소: GA Memorial Park (Marietta) 

  2000 Cobb  Pkwy  SE,  Marietta,  GA 30060 

   -성당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Bus가 출발 

  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연도가 있습니다.) 

  문의 : 김상순 (770-820-9132) 
 

◈아기 예수님 봉헌 묵주 기도 

  목적: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신자  

  개인의 지향을 묵주기도로 10월 1일 

  부터 12월까지 봉헌.  
 

  기도 제출 마감: 12월 16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로 넣 

  어 주시면 성탄 전야미사의 구유 예물 

  로 봉헌함. 

  문의: 이영숙 (770-625-0787) 
 

   

   

  출발: 4월 28일 (일), 오후 5시 출발 

  도착: 5월 8일 (수) 애틀랜타 도착 

  지도 신부: 이재욱 (요한) 본당 신부님 

  비용: $3,100 

  문의 : 이영숙 (770-625-0787) 
 

 
 

 

◈전신자 대상 추계 일일 침묵 피정 

  일시: 11월 10일  (토), 9 am ~ 4:30 pm 

  장소: 성 김대건 성당 

  지도: 김형철 시메온 신부님 

 주제: 사랑의 기다림  

  참가비: $20 (아침, 점심 식사 제공) 

  문의: 김옥경 (770-912-8282) 

 
 

  
 

 

◈레지오 단원 모집 안내 

  새 남성 쁘레시디움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3층 302호 

  문의: 서재욱 (678-699-7470) 

          박순기 (678-793-5881) 
. 

◈Yoga 교실 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소성당 

  문의 : 장해선 (470-599-7543) 
 

 
 

◈성령 기도회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유아방 

  문의: 오영숙 (404-518-5881) 
 

 

◈구역 성경 나눔 봉사자  모임 

  일시: 10월 28일(일) 오후 12시 15분 

  장소: 110호 

  문의: 이숙자 (678-665-3882) 
 

◈등대회 가을 야유회: 10월 28일 (일) 

  집합장소: International 프라자 주차장 

  행선지: St. Mountain, 회비: $10  

  문의: 임창현 (678-698-0515) 
 

◈요셉회 모임 : 10월 28 (일) 

  오후 12시, 소성당 

  문의: 황재숙 (862-222-0548) 
 

◈ 구역장 월례 모임: 11월 4일 (일) 

  오후 12시 15분, 110호                    

  문의: 남현석 (770-827-9987) 
 

◈울뜨레야 모임 : 11월 10일 (토) 

  오후 8시, 소성당 

  문의: 조경희 (404-610-8086) 
 

◈ 꾸리아 월례 회의: 11월 11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박순기 (678-793-5881) 
 

 
 

 

◈ 성시간: 11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미사, 대성전 
 

◈성모 신심 미사: 11월 3일 (토) 

  오후 12시, 대성전 
 

◈본당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 

  니다. 참조 바랍니다. 새홈페이지 주소:  

  (http://kmccga.com/kmcc) 
 

◈ 40주년 기념집 온라인 발간 안내 

  본당 40주년 기념집을 온라인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웹싸이트(https://issuu.com/kmccga/ 

  docs/kmcc_40yrs_final) 또는 본당 웹싸 

  이트를 통해 access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쇄 책자는 실비($10)로 판매합 

  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성 루가 의료봉사회 진료 안내 

  일시: 11월 4일 (일) 

  진료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장소: 소성당 

  진료 과목 

    내과 : 지승남,  내과, 산부인과: 이길종 

     비뇨기과: 전홍,  마취 통증: 유명재 

     치과: 남수진,  성형외과: 정민헌 

  문의: 정건호 (770-491-1191) 
 

◈교구2차헌금 (Archdiocesan Semi-

narians)이 11월 3일/4일에 있습니

다. 
 

◈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10월 첫째 

  주부터 특전미사 및 주일 오전 미사 30 

  분 전에 대성전에서 교우들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 

  랍니다. 
 

◈ 2019 년 매일 미사책 신청 안내 

  2019 년도 매일미사책의신청을 

 주일 친교실에서받고있으니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년 구독료: $40   

  문의: 김계환 (404-451-3782) 
 
   

 
 

◈ 주일 학교 안내 

  교사 모집: 초.중.고 교사를 모집합니다. 

  초등부는 이중언어 가능하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지연 (404-259-7670)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안내  

  문의: 노시현 (678-677-3515) 

 

  

  성당 학교 안내 

 행사 안내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정기 모임 

 2019 동유럽 성지 순례  

 피정 안내 

 
 

◈일광 절약 시간 해제 날짜 안내  

  (Daylight Saving Time Ends) 
 

  11월 4일 (일) 새벽 2시가 1시로 늦춰 

  집니다.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 취침전에 시계를 1시 

  간 늦춰 놓으시면 됩니다. 

 모집 안내 


